
케이팝 걸그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4세대 대표 주자’
에스파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8일 두
번째 미니음반 ‘걸스’(Girls)를 한국과 미국 동시에 발매하
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던 이들이 미국 빌
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3위를 차지하며 첫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뀫‘케이팝 4세대 걸그룹’ 가운데 최고 순위
미국 빌보드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온라인 차트 예고 기

사를 통해 “한국의 4인조 걸그룹 에스파가 첫 ‘톱10’에 진입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미니음반 ‘새비지’로
‘빌보드200’에서기록한20위보다17계단이나상승했다.

특히 이 기록은 2020년 블랙핑크 정규 1집 ‘디 앨범’으
로 2위, 이듬해 트와이스가 정규 3집으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두 번째 높은 순위다.

‘빌보드200’은 실물 음반(CD) 판매량에 디지털음원 다운
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를 더한다. 에스
파는5만6000장에해당하는앨범판매량을기록했다.

빌보드는 “첫 주 앨범 판매량의 98%는 실물 CD였고,
나머지 2%가 디지털 앨범이었다”고 설명했다.

‘걸스’는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첫 영어곡 ‘라이프스 투 쇼트’(Life＇s Too Shor

t)와 한국어 버전, ‘도깨비불’, ‘링고’(Lingo), ‘ICU’ 등
총 9곡이 담겼다.

뀫케이팝 걸그룹 최초 ‘초동 밀리언셀러’
앞서 이번 앨범은 발매 7일째 한터차트 기준 100만 장

이상 팔려나가며 케이팝 걸그룹의 새 역사를 썼다. 걸그룹
음반의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이 100만 장을 넘긴 것은
한터차트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에스파가 처음이다.

또 다른 앨범 집계차트인 써클차트(옛 가온차트)에서
도 첫 주에 판매량 142만6487장을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에 등극했다.

미국 음악지 롤링스톤도 최근 “에스파는 가상세계, 악
당, 아바타 멤버가 등장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데뷔 이후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근본은 음악”이라며 “이제는 광야
로 향하는 소녀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호
평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음반 꺋걸스꺍 빌보드 앨범차트 3위 진입
블랙핑크이어 K팝걸그룹 2번째순위

발매 첫 주 100만장…에스파, 글로벌 강자로 우뚝

4인조 걸그룹 에스파가 두 번째 미니음반 ‘걸스’로 글로벌 인기를 과시하
고 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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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홀연속버디쇼…역시 꺋퍼팅왕꺍
캐머런스미스 꺋제150회디오픈꺍역전우승의힘

‘퍼팅 왕’ 캐머런 스미스(29·호주)
가 ‘골프 발상지’로 불리는 세인트앤
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생애 첫 메이

저 챔프의 영광을 안았다.
스미스는 18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

주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에서 끝난 ‘제
150회 디오픈’(총상금 1400만 달러·185억5000만 원)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낚아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며
캐머런 영(영국·19언더파)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50만 달러(33억1000만 원)와 함께 챔피언 트로
피 ‘클라레 저그’를 품에 안았다.

20언더파 268타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디오픈 역대 최다 언더파 신기록. 2000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한
이후 22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디오픈 전체로 보면
20언더파 우승은 2016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이후
스미스가 두 번째다. 당시 스텐손은 파71 코스에서
20언더파를 쳐 타수로는 264타를 기록해 이 대회 최저

타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스미스는 올해 3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 이후 4개월 만에 승수를 보태며 미국프
로골프(PGA) 투어 2021∼2022시즌 3승 및 통산 6승
을 달성했다. 이전까지 메이저대회에서 거둔 최고 성
적은 2020년 마스터스의 공동 2위였다. 호주 선수가
디오픈에서 우승한 것은 1993년 그렉 노먼 이후 29년
만이고, 호주 선수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디오픈을 제패한 것은 1960년 켈 네이글 이후
62년 만이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와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상 16언더파)에 4타 뒤
진 공동 3위였던 스미스의 역전 우승 원동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퍼팅 능력이었다. 지난해 월드
골프챔피언십(WGC) 세인트주드 인비테이셔널 2라운
드에서 18개의 퍼팅으로 라운드를 마쳐 PGA 투어 한
라운드 최소 퍼트수 타이기록을 세운 ‘퍼팅 왕’다웠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4R8언더몰아치고역전…생애첫메이저챔프
올드코스사상첫20언더파우승…우즈넘어서
호주선수론노먼이후 29년만에 꺋클라레저그꺍
상금 33억1000만원…꺎내 골프인생 하이라이트꺏
꺎LIV 골프로 이적설? 잘 모르겠다꺏 여지 남겨

▶ ‘내가 디오픈 챔피언이다.’ 캐머런 스미스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제150회 디오픈에서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
하며 정상에 오른 뒤 은으로 제작된 주전자 모양의 ‘클라레 저그’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세인트앤드루스(스코틀랜드 파이프주) ｜ AP뉴시스


